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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

나,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시리즈

를 활용하세요.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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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전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최저 기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발

표한 전년도 합격선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데 교과 성적 100%

로 선발하는 대학은 대부분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2021학년 15개 대학으로 

살펴보면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3천726명인데, 68.5%인 2천552명은 최

저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따라서 교과 전형은 수시 전형인데도 수능 성적

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한양대를 제외하고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고려

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들은 모두 최저 기준을 

요구한다. 한국외대는 2020학년에는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2021학년에는 적용한다(표 1), 한국외대 고

경숙 입학사정관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최종 합격자 내신이 너무 높아져 수

험생의 지원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실제 지

원 고교 수와 지원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해 

2021학년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교

과 전형의 핵심 요소가 내신 성적이다 보니, 

대학은 수능이라는 공통된 지표를 토대로 

학업 역량이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은 합격자의 

내신 성적, 경쟁률, 충원율 등에 영향을 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지원율, 합격선, 충원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꼽을 수 있다.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 

대학이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지역 또는 고교 유형에 따른 내신 

차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표준화된 기준인 최저 기준을 적용해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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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_ 2021학년 학생부 100% 일괄합산 대학의 최저 기준 적용 여부

대학

최저 기준 적용

가천대, 가톨릭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서울), 

한양대(에리카), 홍익대

최저 기준 미적용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서울)

교과 전형은 대학에 따라 학생부 100%, 학생부 교과와 서류, 학생부 교과와 면접 등 평가 요소가 다양하다. 여기서
는 주요 대학 중 학생부 100% 일괄합산하는 대학만 정리했다. 중앙대는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교과 60+서류 40으로 선발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데, 학생부 교과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한
편, 학교장 추천은 적용하지 않는다.



naeiledu 35

다”고 설명했다.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교과 전형은 수능에는 다소 약하지만 내신 성적

이 강한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한편,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전형은 수능 

성적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요인이 된다. 

최저 기준 여부에 따라 합격선과 경쟁률 영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은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양대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 대표적인 대학으로, 모집 단위에 따라 합격자의 내신 성적에 차이

가 있지만 보통 1.2~1.3등급은 돼야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할 정도로 합격선

이 높다. 

반대로 최저 기준이 있다면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만 합격하기 때문에 합

격자와 경쟁률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면, 전년도 합격자 성적과 비교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표 2). 이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전형의 경우 원서 경쟁률과 실

질 경쟁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19학년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7.4:1이

었지만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전형으로 범위를 좁히면 실질 경쟁률은 

50% 안팎이었다. 

인하대 2019학년 수시 입시 결과에 따르면, 교과 전형에서 인문 계열의 경

쟁률은 10.2:1이었으나 실질 경쟁률은 3.4:1이었다. 실질 경쟁률이란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제외한 경쟁률이다. 자연 계열 역시 경쟁률

이 11.3: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3.0: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의예과 경쟁률도 

21.9:1이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4.3:1로 크게 떨어졌다(표 3). 

대학별 최저 기준 적용 영역 달라

서울 한영고 정지택 교사는 “대학마다 최

저 기준을 적용하는 영역도 달라서 꼼꼼하

게 살펴야 한다. 2021학년을 기준으로 보

면 교과 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영여 영역을 

포함한 대학이 많아지면서 최저 기준 충족

에 대한 부담은 조금 완화됐다”고 전한다. 

물론 수능 영어 영역의 난도에 따라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체감은 달라질 수 있지

만, 다른 영역보다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수월한 건 사실이다. 최저 기준을 적용하

는 대학을 고려할 때 탐구 과목을 1과목 반

영하는지, 2과목 반영하는지는 꼭 체크해

야 할 항목이다. 

2020학년과 비교했을 때 최저 기준에 변화

가 있는 대학이 꽤 많다. 국민대는 2020학

년에는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1

과목) 중 인문 계열은 2개 영역 합 6, 자연

은 7이었는데, 2021학년에는 영어 포함 4

개 영역에서 인문 계열은 2개 합 5, 자연 계

열은 6으로 변경됐다. 덕성여대도 영어 포

함 4개 영역 2개 등급 합 6에서 7로 변경됐

다. 탐구는 1과목을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2개 영역이 각 4등급 이내여야 한다. 성신

여대는 인문 계열은 3개 등급 합 7에서 2개 

등급 합 6으로, 자연 계열은 3개 등급 합 8

에서 2개 등급 합 7로 완화됐다. 인하대도 

2019학년에는 국어, 수학(가), 영어, 탐구(1

과목)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였던 자연 계

열 최저 기준을 2020학년부터 2개 영역 합 

4 이내로 완화했다. 2019학년에는 2개 영

역이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했지만, 2020학

년부터 1등급, 3등급을 받아도 최저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다. 반면, 고려대는 인문 계

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6에서 5로, 자연 계

열은 3개 등급 합 7에서 6으로 강화됐으며, 

탐구는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한다. 

표 2_ 2017 VS 2018 광운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에 따른 결과

구분 2017학년(2개 합 6) 2018학년(최저 기준 없음)

계열 경쟁률(N:1) 학생부 등급 평균 경쟁률(N:1) 학생부 등급 평균

인문 6.31 2.30 11.12 1.84

자연 6.56 2.35 13.59 1.85

광운대는 2018학년에 최저 기준을 폐지했고 이는 2021학년까지 이어진다. 최저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폐지했던 
해를 비교하면 최저 기준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광운대는 2018학년에 최저 기준을 폐지하자 경쟁
률이 2배 가까이 높아졌고, 학생부 등급 평균은 높아졌다. 

표 3_ 2019학년 인하대의 교과 전형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계열 경쟁률(N:1) 실질 경쟁률 내신 평균

인문 10.2 3.4 2.48

자연 11.3 3.0 2.24

의예과 21.9 4.3 1.21

2019학년 인하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다. 2019학년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이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합 7 이내,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1과목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었으며, 의예과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중 3개 영역 각 1등급이었다. 


